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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차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전통시장 현장 목소리 청취

 - 논산 화지중앙시장 방문해 추석 성수품 등 국산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23일(수) 충청남도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참여한 상인들로부터 개선 의견 등 현장 반응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 기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3일(목)부터 9월 
30일(수)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성수품을 포함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추석 기간 정부의 할인지원과 농협 등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통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물가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가 추석을 1주일 앞두고 전국 22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19만 6,63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1.5% 하락하였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온
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추석 성수품 비용 부담은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김종구 차관은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요 성수품의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환급행사에 참여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행사에 대한 현장 반응을 살피고,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성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라며, “환급행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전통시장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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